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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분기, 재정살포로 소득은 증가했으나 계층간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

○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.8%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

사상 최대의 돈을 뿌린 결과 

- 실제로 재정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(-0.5%)과 사업소득(-5.1%)은 감소   

소득 5분위별 가구당 소득 증가율

단위: 전년동기비%

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

- 근로소득 -0.5 -13.2 -5.6 0.0 0.0 1.8

- 사업소득 -5.1 6.2 3.0 -5.7 -5.1 -8.9

전체소득 1.8 1.7 0.1 1.2 2.0 2.7

○ 분배의 척도인 5분위 배율은 4.72배로 전년보다 0.08배포인트 증가

- 5분위 계층(최상위 20%)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(최하위 20%)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

값으로 이 수치가 커진 것은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

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여실히 보여줌

○ 최저임금 과속 인상,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, 반기업 입법, 땜질 식 세금 퍼붓기 등 

저소득층을 배려한다는 문 정부 정책들은 오히려 저소득·서민들을 1차적 희생자로 만든 셈

저소득층 배려한다는 문 정부에서 계층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: 배(각 년도 4/4분기 기준)

자료: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

주: 2019년 통합‧개편후 5분위 배율은 기존 조사와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

기존 조사에서 작성된 5분위배율과 비교 불가능


